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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일모직, 원료가격 급등 실적 부진
CJ증권, 캐미칼 3/4분기 실적 부진 … 전자재료는 M&A로 대형화 기대

CJ투자증권은 9월28일 제일모직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반면 목표주가는 4만2000

원에서 4만6700원으로 올려 잡았다.

이희철 애널리스트는 “최근 제일모직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데다 3/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

밑돌 것으로 보여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다”고 말했다.

이희철 애널리스트는 실적 부진의 원인에 대해 케미칼 부문의 실적 개선이 원료가 상승으로 예상치에 미치

지 못하고 패션사업도 추동 시즌 이전이어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.

다만, “양호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전자재료 부문의 높은 성장성 및 인수합병(M&A)을 통한 대형화 가능성 

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평균 19.7%의 주당순이익(EPS) 성장이 예상된다”고 목표가 상향 배경을 밝혔다.

이희철 애널리스트는 “향후 일시적 실적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재차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

것”이라고 권고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상훈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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